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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적 감정이다[50, 54].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을 유능하게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므로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36, 63].

자아존중감은 유아기에 가장 높다가 학령기 초기에 점차 하락한다[64, 81]. 그 이유는 유아기에는 

부모의 무조건적 지지로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학령기이후가 되면 아동이 자신의 능력, 행동, 외모 등

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학령기 4, 5학년부터 다시 자아존중

감은 서서히 상승을 한다[84]. 그러나 청소년초기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춘기적 발달특성과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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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s’ pers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on their self-esteem by grade. Information on 226 6th graders from elementary schools and 226 

1st year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in Busan was collected. Early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re assessed using their self-reports. For the data analysis, 

Cronbach’s 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ver. 21.0 program for Window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arly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upport demonstr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ades. 

Second, peers’ social support was the most powerful determinant of self-esteem in both the 6th graders from 

elementary schools and the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prosocial behavior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on self-esteem in the case of both groups of students. The middle schoolers’ academic achievement had 

no causal effect on their self-esteem.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early adolescents’ pers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are important elements that affect their self-estee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grade.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to develop a teaching plan and 

provide counseling for early adolescen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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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맞물려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청소년 초기는 신체적으로 빠른 성숙으로 외모에 관심이 높아

지고[32, 53] 인지적으로는 추상적 사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독립과 자율 욕구가 증가한다[49]. 이렇게 발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새로운 중학교 진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하

여 자아존중감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7, 18, 28, 38, 78, 80].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은 유사한 청소년초기에 속하지만 자아존

중감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중학교 진학 전후로 학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

구에서 중학교 진학전후로 구분하는 것은 간과된 경향이 있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Cooley의 면경자아이

론에서 출발한다. 아동은 유아기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중

요타인의 평가를 내면화하여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킨다[42]. 유아

기와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 평가의 영향이 크지만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가 시작되면서 또래가 중요타인

이 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인정은 청소년기까

지 감소하지 않으며[39] 부모는 자아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 형성의 이

론적 배경에다 사춘기적 발달특성, 중학교 진학이라는 상황적 특

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진다[7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15] 초기

청소년기에도 중요타인의 평가로 간주된다[40]. 사회적 지지는 

중요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 사랑과 신뢰 등을 받는 것을 포함

하므로[52] 좌절과 변화에 대해 인내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증진

시킨다[83]. 사회적 지지는 특히 중학교 진학에 따른 긴장과 불안

을 완화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인다[21, 29].

사회적 지지 가운데 특히 또래지지는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며 진학 후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

움이 된다[5, 17, 41, 57].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실시된 실증적 

자료에서 중학교 진학 전후 모두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유의

미한 관련이 있었다[44]. 최근 Scotland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에 

따른 또래관계 걱정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79].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지지보다 또래지지 영향이 높아진

다고 주장하지만[16, 21] 실제로 Canada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후 

부모지지는 감소하지 않았다[7]. New England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전에 측정한 부모지지는 중학교 진학 전후

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관련이 있었다[6]. 오히려 중학교 진학 후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지지의 영향이 또래지지의 영향보다 더 크

다는 증거들도 있다[29, 37, 55, 68]. 이와 같이 또래지지와 부모

지지는 모두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 이후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타인평가의 영향뿐만 아니

라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유능성에 영향을 

받는다[19, 37]. 중학교 진학은 생애전환기 사건으로 청소년은 학

업과제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우정과 소속감 요구라는 도전을 받

는다. 사회적지지 외에도 또래 및 학업유능성의 개인적 변인은 이

러한 도전에 대처자원이 되므로 이 시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예측요인이 된다[4, 8, 14, 26, 29, 62].

Fenzel [29]의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사회적 유능성이었으며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 유능성은 정적 상관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유능성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

학 후 적응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학에 대한 대처에 도움

을 주므로[25]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

다. 국내에서 실시된 Chung [12]의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전후 사

회적 기술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청소년기

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덕적 자아가 

아동기보다 발달하므로[24, 27, 65, 82]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단

순히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기술인 사회적 기술보다도 친사회적 

행동이 유리하다. 친사회적 행동은 협동, 공감, 양보, 나누기 같

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22]. 

다수연구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존중감은 직접적 관

련이 있었다[23, 34, 47, 51, 61]. 그러나 중학교 진학 관련연구

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이 간과되었다.

우리사회는 대학진학중심의 교육풍토여서 학업성취를 강조하

고 청소년 또한 주된 관심사이다[35, 68].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와 관련된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된

다[69]. Fenzel [29]의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전후 자아존중감에 

사회적 유능성 다음으로 학업유능성이 높은 상관이 있었다. 학업

능력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중학교 진학 후 심리적 

적응이 유리하였다[2, 9].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56, 66, 68].

단순히 자아존중감 예측요인만을 확인하는 것은 초기청소년

을 수동적으로 간주하므로[72] 매개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Harter [38]는 처음에는 개인적 유능성과 사회적 지지가 각각 독

립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제시했

다. 그러나 초기청소년은 무조건적 지지를 받는 유아기 때와 달

리 조건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유능성이 부모

와 또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유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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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지 못할 수 

있다. Harter [41]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개인적 유능성은 사회

적 지지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Harter가 설정한 경로는 강하게 입증되었다. 

청소년 발달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의 특성

은 친사회적이고 학업성취가 높다[5, 41, 43, 74]. Harter의 연구

결과와 청소년발달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친사회적 행동과 학

업성취의 개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전통적으로 부모지지와 관련되지만[20] 청소

년기에 또래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특성이며[51] 또래괴

롭힘, 외로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므로[70, 77] 부모지지보다 

친구지지와 더 관련이 높음을 제시한다[33, 60]. 친사회적 행동은 

중학교 진학전에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지지를 매개한 간접적 

영향이, 중학교 진학 후에는 또래지지를 매개한 간접적 영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청소년은 학업성취의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므

로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는 않는다. 

사회적 지지는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면서 희망과 심리적 안녕을 

부여한다[10, 66]. 특히 전통적으로 부모와 같은 성인지지는 학업

관련 긴장에 유리한 지지를 제공한다[5, 41, 43]. 최근 Ryan [74]

은 초기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또래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는 부모의 격려와 지지뿐만 아니라

[11, 45, 58], 또래지지를 매개하여[1, 46]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변인은 자아존중감에 직

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 변인은 부모나 또래가 인정

해주고 지지해주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지지를 매

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인과적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발달에서 또래의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5, 

29, 30, 38] 중학교 진학 후에는 또래의 영향이 커지므로 또래관

련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

면, 학업성취는 부모나 교사의 주된 관심사이므로[73] 중학교 진

학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감소하였다[3, 

29, 55, 74]. 이와 같이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 간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의 차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은 중학교 진학 전후로 다를 것으로 예

상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 간 비교분석함은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발달과

정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심리적으로 취

약한 청소년을 확인하고 이 시기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

지와 개인변인의 직접효과와 개인변인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학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

서 학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아서 중학교 진학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제적 목적은 중학교 진학 전후 초기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모하고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중학교 진학 전 청소년의 개인변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학교 진학 후보다 높게 나타나는가?

2.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학업성취의 개인적 변인은 사

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학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3개구에 소재한 1개의 초등학교 7학

급과 2개의 중학교 각 3, 4학급 총 14학급을 대상으로 임의추출

한 남녀학생 452명이다. 연구대상을 초등 6학년과 중학 1학년으

로 설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은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이고, 

중학교 1학년은 학교진학을 경험한 직후 학년이어서 자아존중감

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남

아 228명(50.4%), 여아 224명(49.6%)으로 남아가 더 많았으며, 

학년별 구성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226명(50.0%), 중학

교 1학년이 226명(50.0%)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250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도 대부분 

대졸 이상이었다(259명, 57.3%). 아버지의 직업분포를 보면, 전

문관리직이 180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분포

의 경우 주부가 185명(40.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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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229

명(50.6%)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초기청소년의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으

로 구성된 Rosenberg [71]의 전반적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Rosenberg [71]의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나는 적어도 다른 사

람들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

이 별로 없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전체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

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 값은 .91이다.

2) 사회적 지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 

[6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rk [67]의 ‘사회적지지’척도 

중 부모와 또래의 정서적지지 7문항을 사용하였다. Park [67]의 

부모지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

끼게 해준다,’ ‘우리 부모님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

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Park [67]의 또래지지는 ‘내 친구들은 

내가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친구들

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고 생각한다.’의 문항

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

도 계수 Cronbach a 값은 부모지지는 .95, 또래지지는 .93이다.

3) 친사회적 행동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ee [59]의 아

동용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Lee [59]의 친사회적 행

동척도는 Eisenberg의 이타성 자기보고를 기초로 한 Yang의 척

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도움주기, 나누기, 위안하

기, 협동하기의 4개 영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는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와 

놀아 준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친구가 나의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면 빌려준다,’ ‘나는 다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려고 

애쓴다’ 등으로 문항이 구성된다[59].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20점에

서 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 값은 .90이다.

4) 학업성취

초기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Kim [49]이 사용한 

학업성적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 [49]의 학업성적 척도는 학생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52)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228 (50.4)

   Female 224 (49.6)

Grade

   Elementary school 6th year 226 (50.0)

   Middle school 1st year 226 (50.0)

Academic background of parents Father Moth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1 (.2) 1 (.2)

   Middle school graduate 3 (.7) 1 (.2)

   High school graduate 59 (13.1) 77 (17.1)

   College graduate/quit university 45 (10.0) 33 (7.3)

   University graduate 250 (55.3) 259 (57.3)

   Graduated school 63 (13.9) 53 (11.7)

   No response 31 (6.9) 28 (6.2)

Occupation of parents Father Mother  

   High ranking professional 15 (3.3) 2 (.4)

   Professional/manager 180 (39.8) 49 (10.8)

   Office worker/technical post 110 (24.3) 125 (27.7)

   Small business owner/service 81 (17.9) 42 (9.3)

   Technical post employee 28 (6.2) 13 (2.9)

   Unemployed 3 (.7) 2 (.4)

   Full time home maker 0 (.0) 185 (40.9)

   Others 20 (4.4) 13 (2.9)

   No response 15 (3.3) 21 (4.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KRW)

   <500 12 (2.7)      

   ≥510 & <1,000 9 (2.0)

   ≥1,010 & <1,500 28 (6.2)

   ≥1,510 & <2,000 44 (9.7)

   ≥2,010 & <2,500 41 (9.1)

   ≥2,510 & <3,000 67 (14.8)

   ≥3,010 229 (50.6)

   No response 22 (4.9)

KRW,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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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개인적 변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련성

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급등수를 5등 간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7

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분의 평균 성적은 어

떠합니까?’로 제시된다[50]. 점수범위는 7점에서 49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초등학교 7학급과 중학교 7학급의 총 478명 청소년 전체에 대

해 담임교사가 종례후에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에 대한 질문지를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13-19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478부 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

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5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IBM SPSS ver. 21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1에서 학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학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1. 초기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

초기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t=.5.01, p＜.001), 학업성취(t=4.56, p＜.001), 부모지지

(t=4.23, p＜.001), 또래지지(t=2.44, p＜.05), 자아존중감

(t=4.78, p＜.001)은 초등 6학년이 중학 1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

련성

1) 청소년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

아보기 전에 연구변인들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

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독립변

인들 간의 상관은 초등 6학년의 경우 r=.25-.59의 범위에 있고 

중학 1학년의 경우 r=.25-.58의 범위에 있다. 초등 6학년의 자아

존중감과 독립변인간의 상관을 크기순으로 보면, 또래지지, 친사

회적 행동, 부모지지, 학업성취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Table 2. t -Test: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Grade (N=452)

Variable Gradea) M (SD) t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Elementary 6th  76.82 (11.69) 5.01***

Middle 1st  70.96 (12.68)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6th  5.11 (1.66) 4.56***

Middle 1st  4.33 (1.95)

Parents’ social support Elementary 6th  31.65 (4.97) 4.23***

Middle 1st  29.43 (6.06)

Peers’ social support Elementary 6th  29.16 (5.83) 2.44*

Middle 1st  27.81 (5.94)

Adolescents’ self-esteem Elementary 6th  41.61 (6.90) 4.78***

Middle 1st  38.21 (7.95)

a)Elementary 6th (n=226), middle 1st (n=226).
*p<.05, ***p<.001.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elf-Esteem

Elementary 6th
Middle 1st

1 2 3 4 5

1.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1.00 .30*** .38*** .51*** .50***

2.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30*** 1.00 .15* .22*** .25***

3. Parents’ social support .56*** .25*** 1.00 .43*** .53***

4. Peers’ social support .50*** .30*** .49*** 1.00 .58***

5. Adolescents’ self-esteem .57*** .38*** .57*** .59*** 1.0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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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중학 1학년의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인간의 상관을 크기

순으로 보면, 또래지지, 부모지지, 친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순으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인과적 관련성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

로 하고 개인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 6학년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분석 결과를 

Table 4와 Figure 1로 제시하였다.

Table 4와 Figure 1에 의하면, 부모지지(b=.23, p＜.001)와 또

래지지(b=.29, p＜.001)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변인 중 친사회적 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b=.24, 

p＜.001)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지지(b=.52, p＜.001)와 또래지

지(b=.45, p＜.001)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b=.19, p＜.001)을 미칠 뿐 아니라 

또래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b=.1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초등 6학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

과 분석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부모지지, 또래지지, 친사회적 행동, 학업성취이고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사회적 행동, 학업성취이다. 초등 

6학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49), 

또래지지(.29), 학업성취(.24), 부모지지(.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 1학년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분석 결과를 

Table 5와 Figure 2로 제시하였다.

Table 5와 Figure 2에 의하면, 부모지지(b=.30, p＜.001)와 

또래지지(b=.35, p＜.001)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개인변인 중 친사회적 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

(b=.19, p＜.001)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지지(b=.37, p＜.001)와 

또래지지(b=.48, p＜.001)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

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모지지와 또래

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중학 1학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분석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또래지지, 부모지지, 친사회적 행동이고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사회적 행동

이다. 중학 1학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친사회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6th Grade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Causal effect

R²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s social support Prosocial behavior .52*** .52 - .52 .32

Academic achievement .11 .11 - .11

Peer’s social support Prosocial behavior .45*** .45 - .45

Academic achievement .17** .17 - .17 .27

Adolescent’s self-esteem Peer’s social support .29*** .29 - .29 .52

Parent’s social support .23*** .23 - .23

Prosocial behavior .24*** .24 .25 .49

Academic achievement .19*** .19 .05 .24

**p<.01, ***p<.001.

Figure 1.  The causal relationship of elementary 6th grader’s pers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with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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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47), 또래지지(.35), 부모지지(.30), 학업성취(.08)의 순

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전환기 청소년들의 자율욕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중학교 진학이라는 도전적 경험이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여 

자아존중감이 변화한다는 근거 하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

의 인과적 관련성이 중학교 진학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인 초등 6학년과 중학 1

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의 수준 차이, 자아존중

감에 대한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및 개인변인이 사

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수준을 학년별로 비

교하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부모지지,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은 초등 6학년이 중학 1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중학 1학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연구변인 수준

이 감소한 것은 중학교 진학은 청소년에게 도전적 경험이 되어 자

아존중감을 비롯하여 부모지지, 또래지지, 친사회적 행동, 학업

성취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7, 13, 14, 

31, 48, 55, 75, 79, 80]. 그러나 중학교 진학 후 대부분의 연구

변인이 증가하였다는 Fenzel [2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는데, Fenzel [29]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승은 아니며 자아존

중감 외 척도가 본 연구와는 달랐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

지의 인과적 관련성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 1학년 모두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변인 중 친사회적 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직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지지와 부모지지를 매개하여 간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성취는 초등 6학년의 경우만 자아존중

감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또래지지를 매개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1학년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

업성취의 직접적 영향 및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적 영향이 나

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arter [41]가 제시한 수정모형과도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Harter [38]는 처음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각각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

치는 모형을 제시했다가, 이후에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은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역량과 품행역량은 

Figure 2.  The causal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1st grader’s pers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with self-esteem.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1st Studen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Causal effect

R²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s’ social support Prosocial behavior .37*** .37 -  .37 .15

Academic achievement .03 .03 -  .03

Peers’ social support Prosocial behavior .48*** .48 -  .48 .26

Academic achievement .07 .07 -  .07

Adolescents’ self-esteem Peers’ social support .35*** .35 -  .35 .48

Parents’ social support .30*** .30 -  .30

Prosocial behavior .19** .19 .28  .47

Academic achievement .08 .08 -  .0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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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지를, 외모와 또래역량은 또래지지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수정한 바 있다[4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 모두 또래지

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또래

지지가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또래지지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긴장을 완화하

는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5, 41, 43]나 사회적 지지 가운데 

특히 또래들로부터 받는 지지는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해주며 진학 후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

한 Compas [17]의 연구를 지지한다. Fenzel [29]의 연구에서 전

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친구의 지지와 사회적 유눙성

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중학

교 전환기에는 친구를 만들고, 친구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

이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중 부모지지

보다 또래지지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동기 후반에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11, 14]. 

또래지지 다음으로 부모지지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서 전환기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개인의 유능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 진학 전후 모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Chung [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과 중학 1학년 모두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중학교 진학 전후 모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설명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학교 진학

전후 모두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직접효과보다 사

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

사회적 행동 자체로도 자아존중감을 높이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부모나 또래가 인정하고 지지해줄 때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도덕적 자아가 발달하고[82]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이 큼에도 불

구하고 이제까지 경험적 연구는 간과되었다.

중학교 진학 전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크고 중학교 진학 후의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지지

보다 또래지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 이것은 학령기는 친사회적 

행동이 부모지지와 관련되며 중학교 진학 후에는 친사회적 행동

이 또래지지와 더 관련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3, 60].

개인변인 중 학업성취는 초등 6학년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래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중학 1학년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및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

았다.

중학 1학년의 자아존중감에 학업성취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

지 않은 점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자아 간의 관계가 중학교 진학 후 

약화되었다는 선행연구결과[3, 29, 55, 74]와 일치하지만 중학 1

학년의 자아존중감에 학업성취가 영향을 미친 Park [6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학 1학년의 경우 학업성취

가 중요하지만 아직 학업성적이 확정되지 않아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학업성취는 일부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일부청소년에게는 학업

성취가 스트레스원이거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

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것이 혼잡되

어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업성취의 영향이 다른 변인보

다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자아존중감에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부모는 지지를 강화하고 청소년 

개인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여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많이 받도록 권장하는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향상프로그램을 중학교 전환기 준비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중학교 진학 후 청소년에게 부모와 교사는 지나치게 학업성취

를 강조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사회도 대학진학중심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건강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하여야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중학 1학년은 초등 6학년에 비해 연구변인들의 수준이 낮

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은 중학교 진학 전후 모두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 영향을 미

치고 그 중 또래지지의 직접적 영향이 가장 크다. 친사회적 행동

은 전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설명력이 높고 직접효과

보다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 중학교 진학 전

에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과 또래지지를 매개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중학교 진학 후에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

업성취의 직간접효과는 없다.

본 연구결과는 전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

의 인과적 관련성을 중학교 진학 전후로 비교분석하여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발달과정의 차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

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전환기 청소년 중 자아존중

감이 취약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

입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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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일부 초등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

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중학교 진학 전후 학년의 자아존중감 관

련요인을 한 시점에서만 측정하여 분석한 횡단적 접근에 머물렀

다. 추후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전후 시점으로 나누어 종단적 접근

을 한다면 자아존중감 관련요인간의 인과적 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 청소년의 보호요인에 해

당하는 변인들만 연구되었고 전환기의 긴장과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도 고려한다면 전환기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설명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that they had no conflicts of interests with 

respect to thei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References

1.   Ahn, J. Y., Oh, M. K., & Kim, J. S. (2012). The effect of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academic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er 

suppor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41-253.

2.   Anderson, L. W., Jacobs, J., Schramm, S., & Splittgerber, F. (2000). 

School transitions: Beginning of the end or a new begi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 (4), 325-339. 

http://dx.doi.org/10.1016/S0883-0355(00)00020-3

3.   Arens, A. K., Yeung, A. S., Nagengast, B., & Hasselhorn, M. (2013).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self-concept for 

Germ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3(4), 443-464. http://dx.doi.org/10.1080/01443410.201

3.772772

4.   Bailey, S., & Baines, E. (2012). The impact of risk and resiliency 

factors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after the transition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al & Child Psychology, 29(1), 

47-63.

5.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15-28. http://dx.doi.

org/10.1207/s15326985ep3401_2

6.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et al.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 

415-426. http://dx.doi.org/10.2307/585171

7.   Cantin, S., & Boivin, M. (2004). Change and stability in children’s 

social network and self-perceptions during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junior high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6), 561-570. http://dx.doi.org/10.1080/01650250444000289

8.   Causey, D. L., & Dubow, E. F. (1993). Negotiat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The contributions of coping strategies and 

perceptions of the school environment.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10(2), 59-81. http://dx.doi.org/10.1300/J293v10n02_05

9.   Chedzoy, S. M., & Burden, R. L. (2005). Making the move: Assessing 

student attitudes to primary-secondary school transfer. Research in 

Education, 74(1), 22-35.

10.   Cho, H. I. (2011).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hope,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1), 153-174.

11.   Choi, M. G., & Sung, S. Y. (2012). Structur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357-373.

12.   Chung, H. H. (200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llowing middle school transi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2), 36-46.

13.   Chung, H. H. (2005). Change pattern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573-586.

14.   Chung, H.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83-101. http://dx.doi.org/10.1016/S0022-

4405(97)00051-4

15.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2), 99-125. http://dx.doi.org/10.1111/j.1559-

1816.1983.tb02325.x

16.   Colarossi, L. G., & Eccles, J. S. (2003). Differential effects of support 

providers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Social Work Research, 

27(1), 19-30. http://dx.doi.org/10.1093/swr/27.1.19

17.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3), 275-302. http://dx.doi.

org/10.1016/0272-7358(87)90037-7

18.   Crockett, L. J., Petersen, A. C., Graber, J. A., Schulenberg, J. E., & 



492 | Vol.52, No.5, October 2014: 483-494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경연·김나현

Ebata, A. (1989). School transitions and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3), 181-210. http://

dx.doi.org/10.1177/0272431689093002 

19.   Diane, R. N., & Ruble, D. N. (1987). The acquisition of self-knowledge: 

A self-socialization perspective.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43-270). New York, NY: 

Wiley.

20.   Domitrovich, C. E., & Bierman, K. L. (2001).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Multiple pathways of influence. Merrill-

Palmer Quarterly, 47(2), 235-263.

21.   DuBois, D. L., Burk-Braxton, C., Swenson, L. P., Tevendale, H. D., 

Lockerd, E. M., & Moran, B. L. (2002). Getting by with a little help 

from self and othe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822-

839. http://dx.doi.org/10.1037/0012-1649.38.5.822

22.   Eisenberg, N. (1990). Prosocial development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23.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http://dx.doi.org/10.1007/BF00991640

24.   Eisenberg, N., & Fabes, R. A.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701-

778). New York, NY: Wiley.

25.   Elias, M. J., Gara, M., Ubriaco, M., Rothbaum, P. A., Clabby, J. F., & 

Schuyler, T. (1986). Impact of a preventive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 on children’s coping with middle school stress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3), 259-275.

26.   Elias, M. J., Ubriaco, M., Reese, A. M., Gara, M., Rothbaum, P. A., 

& Haviland, M. (1992). A measure of adaptation to problematic 

academic and interpersonal task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 (1), 41-57. http://dx.doi.org/10.1016/0022-

4405(92)90019-2

27.   Fabes, R. A., Carlo, G., Kupanoff, K., & Laible, D.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behavior I: The role of individual 

proces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5-16. http://dx.doi.

org/10.1177/0272431699019001001

28.   Felner, R. D., Primavera, J., & Cauce, A. M. (1981).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s: A focus for preventive effor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 449-459. http://dx.doi.org/10.1007/

BF00918175

29.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s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1), 93-116. http://dx.doi.

org/10.1177/0272431600020001005

30.   Foster-Clark, F. S., & Blyth, D. A. (1991). Peer relations and influence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67-771). New York, NY: Garland.

31.   Galton, M.,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Great 

Britain. (2003). Transfer and transitions in the middle years of 

schooling (7-14):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learning 

(Research Report RR443). Nottingham, UK: DfES.

32.   Granleese, J., & Joseph, S. (1993). Self-perception profile of 

adolescent girls at a single-sex and a mixed-sex schoo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4), 525-530.

33.   Ha, Y. H. (2001). A study on the correlates to adolescents’ mor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34.   Ha, Y. H., & Edwards, C. P. (2004).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Empathy, prosocial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2), 121-132.

35.   Ham, M. O. (2002). The relationship of study habit with achievement 

of the upp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6.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275-386). New York, NY: Wiley.

37.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M.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pp. 136-18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8.   Harter, S. (1987). The determinant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19-214). New York, NY: Wiley.

39.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40.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1.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New York, NY: Plenum Press.

42.   Harter, S., Walter, P., & Whitesell, N. R. (1998). Relational self-worth: 

Differences in perceived worth as a person across interpersonal 

context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9(3), 756-766.

43.   Hirsch, B. J., & DuBois, D. L. (1992). The relation of peer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two-year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Vol.52, No.5, October 2014: 483-494 | 493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초기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개인적 변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련성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3), 333-347.

44.   Hirsch, B. J., & Rapkin, B. D. (1987).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58(5), 1235-1243.

45.   Hong, A. S., & Cho, G. P. (201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chool 

happiness, and positive illus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4), 81-95.

46.   Hwang, M. S., & Jeong, E. H. (2008). A study on an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over social support and social unres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0(1), 111-125.

47.   Kang, N. K., & Byun, H. S. (2011).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mong sports voucher participat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cognition, and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ts of the lower 

income clas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6(1), 881-898.

48.   Kim, A. K. (2001). 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to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271-285.

49.   Kim, H. H. (1998).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It’s 

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50.   Kim, H. H., & Kim, K. Y. (1998). The effect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2), 47-60.

51.   Kim, H. L., Kim, J. H., & Chung, I. J. (2011). The effects of peer group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peer influence model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6 , 261-288.

52.   Kim, J. R. (200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53.   Kim, K. A. (2003). A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cathexi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54.   Kim, K. Y. (1987). The relation of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55.   Kim, M. H. (1999). The analysis of causal model on the relevant 

variables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56.   Kim, M. S. (1998). A study of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which the 

RET group counselling has on self-respect according to the girl 

students’ scholastic attainments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57.   Kingery, J. N., Erdley, C. A., & Marshall, K. C. (2011).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3), 215-243.

58.   Lee, H. J., & Jung, E. H. (2013). An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for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data mi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2), 5-18.

59.   Lee, S. H. (1999). A study on the effect of a musical activity oriented 

program for enhancing the pro-social behavior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60.   Lee, S. M., & Lee, K. N. (2008).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12.

61.   Lerner, R. M. (2009).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is of a strengths-based approach to 

adolescent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 149-16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62.   Lord, S. E., Eccles, J. S., & McCarthy, K. A. (1994). Surviving the junior 

high school transition: Family processes and self-perceptions a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2), 162-

199. http://dx.doi.org/10.1177/027243169401400205

63.   Manning, P. C. (1988).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Ann Arbor, MI, USA.

64.   Marsh, H. W., Craven, R., & Debus, R. (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

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65.   McMahon, S. D., Wernsman, J., & Parnes, A. L. (2006). Understanding 

prosocial behavior: The impact of empathy and gender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1), 

135-137.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05.10.008

66.   Nho, C. R., & Kim, S.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9 , 39-68.

67.   Park, J. W. (1985). A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68.   Park, S. H. (2006). Study 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to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69.   Park, Y. S., Kim, U. C., & Tak, S. Y. (2002). The effect of economic 



494 | Vol.52, No.5, October 2014: 483-494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경연·김나현

crisis on success attribution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1), 103-139.

70.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M., & Derosier, M. E. (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96-161). New York, NY: Wiley.

7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72.   Rutter, M. (2006). Implications of resilience concepts for scientific 

understanding.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94, 

1-12. http://dx.doi.org/10.1196/annals.1376.002

73.   Ryan, A. M. (2001).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2 (4), 1135-1150. http://dx.doi.org/10.1111/1467-

8624.00338

74.   Ryan, A. M. (2011).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1), 5-12. 

http://dx.doi.org/10.1177/0272431610387605

75.   Ryan, A. M., Shim, S. S., & Makara, K. A. (2013). Changes in academic 

adjustment and relational self-worth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9), 1372-1384. http://

dx.doi.org/10.1007/s10964-013-9984-7

76.   Savin-Williams, R. C., & Demo, D. H. (1984).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on 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00-1110. http://dx.doi.org/10.1037/0012-1649.20.6.1100

77.   Sim, H. O. (2002).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1-14.

78.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NY: A. de 

Gruyter.

79.   West, P., Sweeting, H., & Young, R. (2010). Transition matters: 

Pupils’ experiences of the primary-secondary school transition 

in the West of Scotland and consequences for well-being and 

attainment.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25 (1), 21-50. http://

dx.doi.org/10.1080/02671520802308677

80.   Wigfield, A., Eccles, J. S., MacIver, D.,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http://dx.doi.org/10.1037/0012-1649.27.4.552

81.   Wigfield, A., Eccles, J. S., Yoon, K. S., Harold, R. D., Arbreton, A. J., 

Freedman-Doan, C., et al. (1997). Changes in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nd subjective task values across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 3-year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51-

469.

82.   Won, H. J. (1999). A study on the moral self and the moral action 

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83.   Yoon, S. Y. (1993). The effect of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on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84.   Zimmerman, M. A., Copeland, L. A., Shope, J. T., & Dielman, T. E.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17-141. http://dx.doi.org/10.1023/A:1024596313925


